
 

 

 

1. 2022 년 교회 표어 : “주의 영광을 나타 내소서!” (출 33:18)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 성인수 목사  
 

3. 오늘까지 선교사님들을 위한 성탄성금을 모금합니다. 
 

4. 19일-29일 임현수 목사님과 10명의 탈북 신학생의 간증집회가  

    일본(도쿄)에서 열립니다. 은혜로운 집회가 되길 기도해 주세요. 
 

5. 다음 주일(25)은 성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 31일 새소망 가족모임/송구영신예배 - 황호진 집사님댁  
 

6. 성도 소식 

   * 이재숙 집사님 오른쪽 눈이 잘 회복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 편홍범,신유희 집사님 가정 - 한국방문 중 (신/28일 귀국)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 폐회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후, 축도로 마침 

 

 
 

2022 년 12 월 18 일   
새소망교회 대강절 넷째 주일예배 

1. 찬양,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3. 교독문 118 번, ‘구주강림 4’ 낭독 
 

나는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 같이 나타나도록, 

◆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섶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다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 Advent 4  
For Zion’s sake I will not keep silent,  

for Jerusalem’s sake I will not remain quiet, 
Till her righteousness shines out like the dawn,  

her salvation like a blazing torch. 
The nations will see your righteousness, and all kings your glory. 

You will be called by a new name  
that the mouth of the Lord will bestow. 

You will be a crown of splendor in the Lord’s hand,  
a royal diadem in the hand of your God. 

Oh, that you would rend the heavens and come down,  
that the mountains would tremble before you!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

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 John 3: 16-18 (Cev.) 
 

1. Do as God does. After all, you are his dear children. 
2  Let love be your guide. Christ loved us and offered his life  

for us as a sacrifice that pleases God. 3. You are God's people,  
so don't let it be said that any of you are immoral or indecent  

or greedy. 4. Don't use dirty or foolish or filthy words.  
Instead, say how thankful you are. 5. Being greedy, indecent,  

or immoral is just another way of worshiping idols.  
You can be sure that people who behave in this way will never  

be part of the kingdom that belongs to Christ and to God. 
6. Don't let anyone trick you with foolish talk.  

God punishes everyone who disobeys him and says foolish things. 
7. So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anyone like that. 

8.You used to be like people living in the dark, but now  
you are people of the light because you belong to the Lord.  

So act like people of the light   9. and make your light shine.  
Be good and honest and truthful, 10. as you try to please the Lord. 

11. Don't take part in doing those worthless things  
that are done in the dark. Instead, show how wrong they are. 

12. It is disgusting even to talk about what is done in the dark. 
13. But the light will show what these things are really like. 

14. Light shows up everything, just as the Scriptures say,  
"Wake up from your sleep and rise from death. 

Then Christ will shine on you." .(Amen)  



 

 7. 찬송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게’ 후렴만 

 

9. 오늘의 말씀 : 빛의 자녀들답게 살자! 

8. 대표기도 : 황호진 집사 

 

 

 

 

◆ 에베소서 5장 1-14절 

1.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

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 누구

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 그러므로 그들과   

 주  님  의  높  고  위 대 하 심   을     내  영  혼   이  

내   영   혼     이               찬   양   하     네 

 찬  양  하  네       주  님  의  높 고   위 대 하 심  을 

 

 

4. 찬양, ‘강하고 담대하라’ 

 

As when fire sets twigs ablaze and causes water to boil,  
come down to make your name known to your enemies  

and cause the nations to quake before you! 
For when you did awesome things that we did not expect,  

you came down, and the mountains trebled before you. 
Since ancient times no one has heard, no ear has perceived,  

no eye has seen any God besides you,  
who acts on behalf of those who wait for him.be opened  

(Amen)  



 

 4. 찬송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5.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